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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1)

국내의 환자 권리 운동은 2010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라는 환자단체들의 대규모 연합체

가 결성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환자단체의 대언론

활동은 환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미디어는 보도자료 중 특정 이슈만을 선별해 의제화한다는 점에서 보도자

료의 의도와 보도기사의 결과물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창립 이후 12년 동안 배포한 보도자료 262건과 같은 기간 종합지와 공중파 TV 

등 총 13개의 미디어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관련해 보도한 210건의 보도기사를 분석

해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의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

였다. 그 결과 보도자료와 보도기사들로 부터 각각 4개씩의 메인 토픽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의제의 목적, 태도, 접근 및 기술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자단체의 대언론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자중심의 의료 환경

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환자, 환자단체, 의제설정, 빅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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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개인 또는 조직이 해결해야 할 현안 이슈를 관

계 공중에게 알리려고 할 때 미디어는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다. 특히 미디어에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활동인 퍼블리시티

(Publicity)는 저렴한 비용과 미디어의 신뢰를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PR 방법 

중 하나이다(권순만, 1999; 홍미현, 2004). 특히 미

디어의 의제 설정(Agenda Setting) 기능은 퍼블리

시티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의제 

설정은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면 대

중들 역시 그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이론

이다(McCombs, 2004). 여기서 더 나아가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은 단순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단

계를 넘어 대중의 현실 인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기도 한다(반현 & McCombs, 2007).

국내 환자단체 역시 국내 의료 환경에서 환자들

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달에 주력해 왔다. 과거 개인이나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에 머물러 있던 국내의 환자

운동은 2000년대 들어 백혈병환우회를 시작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라는 

7개 환자단체가 연합한 조직이 결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김용, 2014; 

김영희, 2019).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2010년 창립 이래 2022년 현재까지 국내 환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이슈와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미

디어에 배포함으로써 환자 개인이나 조직의 이슈

를 미디어를 통해 공공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김동석･유현재, 2022).

그러나 미디어는 수많은 보도자료들 중 뉴스 가

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 변형하곤 한다. 즉 개인이나 단체의 의도가 

담긴 보도자료는 미디어의 문지기(Gate Keeping) 

기능을 통해 선별 과정을 거쳐 일부만 보도되거나, 

미디어의 의제설정과 프레임 기능에 의해 원래 보

도자료와는 다른 형태의 보도기사로 대중에게 전

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김재희, 

2009). 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퍼블리시티 활동과 

미디어의 보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을 가능

성이 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 개인이나 연관 

단체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이슈를 보도자료로 작

성해 미디어에 보도하기 위한 퍼블리시티 활동을 

전개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미디어에 의해 

선택되고 가공되는 과정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

가 주장하는 의제와 보도기사를 통해 미디어가 그

려낸 의제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은 보도자료를 배

포한 주체, 이를 다시 선별해 보도한 미디어, 그리

고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대중 등 각자의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대량의 축적된 자료를 활

용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종합적 통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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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

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텍스트 내에 가시적, 암시

적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논의 및 표현 내용을 발

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와 

관련된 축적된 빅데이터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이슈를 담고 있어 사회적 담

론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DiMaggio et al., 2013; Chakraborty et al., 2014; 

안예지･김동일, 2020).

특히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여러 방법 

중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하여 

환자단체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미디어의 

보도기사 내 주요 토픽과 구조를 확인하고 그 공통

점과 차이점, 그리고 함의를 알아보았다. 토픽 모

델링 기법은 방대한 텍스트 자료에서 의미가 있는 

토픽(주제)를 추출해 내는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텍스트 내에서 분석해 내는데 용이

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도 유용한 방법론으로 평

가받고 있다(Blei et al., 2003; Jin & Spence, 2021; 

권나현･최윤형, 2022).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 국내 주요 일간지 기사를 분석해 대통령의 

이슈 소유권을 분석해 내거나(박승정 외, 2017), 국

내 언론 보도 기사에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추출하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유주영, 

2022). 병원의 온라인 리뷰 데이터를 수집해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이시환 외, 2017) 등 토

픽 모델링을 활용한 연구는 대부분 수 년 또는 수 

십 년에 걸쳐 배포된 방대한 분량의 보도자료나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뉴스, 온라인 리뷰, SNS 등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김은혜･박주호, 2022; 김선영, 2022).

본 연구는 환자 및 환자단체와 관련된 국내 주요 

의제들을 보도자료와 보도기사 등 빅데이터를 활

용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비교하는 최초의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환자단체에게 미디어 보도를 통한 이슈의 사회적 

쟁점화는 적은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PR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도자료의 의도가 

보도기사에서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그 차이를 비

교하는 것은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가 효과적

인 PR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환자와 환자단체 당사자들은 물론

이고 환자와 관계 맺고 있는 정부, 의료계, 일반 

대중 등 사회가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퍼블리시티와 보도자료

PR(Public Relations)로 분류되는 다양한 커뮤니

케이션 활동 중 미디어에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기사를 이끌어 내는 퍼블리시티

(Publicity)는 가장 일상적이고 중요한 PR 활동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권순만, 1999; 홍미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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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는 뉴스가치가 높은 기사를 선택하고 이를 

기사화해서 수용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는 점에서 미디어에게 퍼블리시티는 “외부로부터 

제공된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Cutlip & Center, 1978). 반대로 PR 담당자에게 퍼블

리시티는 미디어에 기사가 실릴 자리를 얻는 활동이

다. 이처럼 퍼블리시티는 일방적이기 보다는 PR 

담당자와 미디어 사이 서로의 필요에 의한 상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환, 2003; 홍미현, 2004). 

이때 ‘보도자료’는 퍼블리시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보도자료는 개인이나 각종 단체가 미디어에 기

사를 보도하기 위해, 기자에게 제공하는 공식적인 

자료이며(임현수･이준웅, 2011; 이희성, 2020), 미

디어를 통해 개인과 단체의 활동 및 주장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제공 수단이다

(Boumans, 2018). 또한, 보도자료를 이용한 PR활

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Kiousis et al., 2009), 

신뢰도 높은 정보를 빠르게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조직의 시각을 반영한 매우 신뢰도 높은 

정보를 공중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뉴스 소재를 개발하고, 보도자

료를 작성해, 미디어에 배포한 후 그 결과물을 모

니터링하는 일련의 활동은 PR 담당자의 중요한 업

무로 여겨져 왔다(김진환, 2003). 

그렇다고 보도자료가 공급하는 쪽에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보도자료를 공급받는 미디어 역

시 가치 있는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 특히 정부, 대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성과 신뢰도가 높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는 정보의 중요도와 정확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서병

호･김춘식, 2001). 미디어가 보도자료를 활용한다

는 것은 미디어 입장에서도 특별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ousis et al., 2009). 즉 미디어에 보도자료와 같

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미디어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한 조직 역시 그

만큼 해당 조직의 정보가 뉴스로 선택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Turk, 1986; 이희성, 2020).

이처럼 보도자료는 상호에게 혜택을 주는 매개

체이지만, 그렇다고 보도자료가 뉴스 보도에 그대

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의 보도 시간 및 

보도 공간의 유한함이 갖는 현실적 한계뿐만 아니

라, 제공된 모든 보도자료가 수용자에게 제공할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제공

된 보도자료의 선택에 기자의 가치 판단이 작용하

게 된다(Lee & Choi, 2017; 진명지 외, 2020). 또한 

보도자료가 기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

도자료의 제공 주체가 구성한 현실과 언론보도를 

통해 재구성된 현실은 다를 수 있다(박승정 외, 

2017). 즉 미디어는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

고, 혹은 보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현실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방성현･이건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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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설정과 프레이밍

미디어의 이러한 선택과 재구성의 기능은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의제 설정(Agenda Setting), 프

레이밍(Framing)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이론들과 관

련되어 있다. 특정 개인, 조직, 기관에서 미디어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게이트 키핑, 의제설정, 프레이

밍의 과정을 통해 공중에게 뉴스화된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개념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차이 역시 존재한다(이정희, 2015; 김지현, 2020; 

진명지 등, 2020).

게이트 키핑의 핵심은 미디어가 문지기처럼 뉴

스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배포된 보도자료가 뉴

스화 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특히 기자라는 게이트 

키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미디어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세상의 모든 

것을 뉴스화할 수 없고, 제공된 모든 자료가 뉴스

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의 

뉴스 선별 과정은 필수적이다. 미디어의 이러한 게

이트 키핑 과정을 통과한 보도자료는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제 설정과도 연

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김방현, 2001; 박승정 

외, 2017; 진명지 외, 2020). 

의제 설정은 매스 미디어가 의식적으로 현재의 

의제, 즉 논의할 이슈에 대한 대중의 생각과 의견

을 새로 만들어 정하는 것을 말한다(McCombs & 

Shaw, 1972; McCombs, 2004). 매스 미디어에서 주

목하지 않는 의제는 대중들의 생각 자체에서 소외

될 수 있으며(이완수･손영준, 2011), 반대로 미디

어가 어떤 의제를 비중 있게 다루면 대중들은 그 

논의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

시 말해 매스 미디어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이

슈에 특별히 주목하고 미디어가 이를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게 되면 미디어 수용자들 역시 그 

이슈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McCombs, 2004). 특히 의제 설정의 과정이 중요

한 것은 미디어에서 중요하게 다룬 의제가 ‘공공의 

의제’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디어는 대

중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생각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데 영향을 줌으로써,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의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고 하였다(McCombs, 2014; 이정희, 2015).

전통적 의제 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어떤 이슈를 

비중 있게 취급하면 대중 역시 해당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현저성의 전이 정도의 수

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비해 확장된 형태의 의

제 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대중들이 어떤 것을 중요

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더 큰 영

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다. 확장된 의제 설정 이

론은 이슈 자체뿐만 아니라 이슈가 갖는 속성에까

지 주목하고 있으며(반현 & McCombs, 2007; 

McCombs, 2014; 박승정 외, 2017), 그 속성은 기자

나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인식할 때 갖게 되는 일

종의 틀, 즉 프레임(Frame)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

다(이정희, 2015).

프레임은 지각된 현실들 중에서 특정한 측면을 



12 광고PR실학연구

선택하여 이슈를 정의하고 기사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다(Gitlin, 1980). 이는 단순히 어떤 이슈를 

논의의 전면에 위치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까지 제시하는 뉴스의 ‘틀 걸이’라고 할 수 있다

(Entman, 1993). 의제 설정이 이슈를 선택하고 제

외하는 것으로 의제를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Cobb 

& Elder, 1971; Lang, 1981) 뉴스의 프레임은 이슈

가 어떻게 구성되고 전개되는가에 대한 논의에 초

점을 맞춘다(Pan & Kosicki, 1993; 김재희, 2009). 

이는 미디어의 보도가 현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

술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 의해 특수한 방식으

로 새롭게 구성된 주관적 현실이라는 것을 더 확연

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McCombs, 1997; 홍주

현･김경희, 2010).

뉴스를 프레이밍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선택’, 

‘강조’ 그리고 ‘무시’의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즉, 

미디어는 특정 사건이나 이슈가 가지고 있는 다양

한 특징 중에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소수의 특성만

을 선택하고 강조해 보도하며, 이와 반대되는 성향

이나 의도에 적합하지 않는 특징은 무시하고 다루

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프레이밍 기

능은 특정한 사건이나 이슈에 미디어가 의도한 이

미지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정희, 2015). 이처럼 미디어에 배포된 보도자료

는 게이트키핑, 의제설정, 프레이밍 등의 과정 속

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보도기사가 되어 공중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의료 갈등과 이슈의 사회적 쟁점화

1990년 대 온라인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던 작

은 커뮤니티 성격에서 시작된 국내 환자 모임은 

2000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국내 

도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환자운동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0년 2월 7개의 환자단체들이 모여 한국환

자단체연합회를 결성하면서 국내에도 조직적인 

환자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김용, 2014; 김영희, 

2019; 한국환자단체연합회, 2022; 김동석･유현재, 

2022). 그러나 환자와 관련된 시민운동의 시작이 

늦은 만큼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많은 이슈들이 

환자단체연합회를 통해 분출하면서 이해집단 간 

갈등도 많아졌다.

의료계는 다양한 관계 공중이 관여함으로 인해 

어느 분야보다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관련 공중이 

서로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개인,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 대립의 과정이라고 하

였다(Wagner & Hollenbeck, 2020). 갈등은 개인, 

집단 간 상호 추구하는 가치, 목적, 목표 등이 다르

고, 상대편의 입장이나 활동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인식할 때 생겨날 수 있으며, 숨겨

져 있거나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해관계가 상호 대

립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차희원, 2001). 

의료 갈등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의료 소비자 

측면에서는 환자를 포함한 의료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향상이나, 의사와 환자의 전통적인 관계의 변

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배경이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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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황만성, 2005). 특히 의료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공급자인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 사이

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이다. 

1970년 대 까지 만 해도 의료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시혜로 여겨졌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의 운

명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1980-1990년대 의료사

고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의료 분쟁

에 대한 행정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지

만, 의료 분쟁의 증가가 방어적 진료를 유도한다는 

의료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거

나, 의료사고가 의학에 대한 환자의 부족한 지식이

나 경제적 동기로 분쟁화되고 있다고 간주되기도 

했다(김정화, 1998). 이 같은 상황에는 의료 지식이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나 환자

의 권리를 대변해 줄 조직화된 단체가 부재한 것에

도 그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2010년 환자단체연

합회의 출현은 환자 개인의 이슈를 사회적 이슈, 

더 나아가 정책적 이슈로 발전시키고, 의료계와 환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된다(김영희, 2019; 김동석･유현재, 2022). 

반대로 의료 공급자 측 요인으로는 의료의 상업

화, 전문화, 대형화, 자동화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

를 대할 때 형식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

게 되기 쉬우며 이는 의료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

다고도 볼 수 있다. 과도한 영리의 추구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인간적 신뢰관계의 악화 역시 의

료 갈등을 촉진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황만성, 2005). 의료 갈등을 촉발 시키는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은 의사 개인, 또는 병원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의사와 병

원 역시 환자와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인 의료 갈

등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해법은 문제의 규정에서 시작되

며, 문제는 공적 문제와 사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

다고 하였다(김병진, 2000). 사적 문제란 개인, 즉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그 해결은 개

인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반

면, 공적 문제는 당사자 이외에 제 3자, 공공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결도 

제3자, 즉 공공이 담당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양자를 엄격히 구별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모두 공공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

회구성원의 불만족에 대한 용인의 정도를 넘어섰

을 때 비로소 공공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가능한 관련 이슈가 개인적인 

범주가 아닌, 가능한 사회적, 공적 논쟁거리가 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결정권자나 대중의 관심을 끌고 해결을 

필요로 하는 의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는 자신

들이 직면한 이슈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다양

한 활동을 펼치곤 한다. 조직적으로 항의전화를 한

다거나, 미디어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국회

나 정부에 입법을 청원하는 활동 등 다양한 압력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한

다(이완수 외, 2012). 특정 이슈와 관련된 이해 관

계자들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압력을 가하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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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갈등 상황에서 해당 이슈

를 순조롭게 풀어 가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Roloff, 1987; 차희원, 2001).

따라서 환자단체는 환자 개개인이나, 단체 차원

에서 직면한 다양한 관련 문제들 중 특정한 이슈를 

선별해 보도자료를 만들고 이를 미디어에 배포해 

미디어가 관련 이슈를 의제로 채택하도록 노력하

게 된다. 특정 이슈가 미디어에 의제로 채택되어 

보도가 되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고 미디어 

의제에서 공공 의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중의 관심이 그 의제에 계속 집중되면 

해당 의제는 공공 의제의 위상에서 정부 의제의 

위상으로 진화해 해당 문제가 해결될 환경과 가능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박치성･명
성준, 2009). 다시 말하면, 환자단체의 입장에서 미

디어를 통한 의제 설정은 작은, 개인적, 조직 차원

의 이슈를 큰 사회적, 공공적 이슈로 발전시켜 문

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빅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이 도입되기 전까지 커뮤니케이

션 연구에서 미디어 보도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는 주로 연구자의 수작업에 의존해 왔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대표적인 연구방법 중 하

나인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은 연구자가 내

용을 정독하여 그 함의를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분

석해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연구자의 주관

성이 개입된다는 우려는 물론이고 자료의 규모에 

대한 한계, 코더 간 신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단점 역시 있었다(박승정 외, 2017). 

내용분석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하나의 대안으

로 특정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현상을 탐색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은 최근 사회과학연구 분야

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김선영, 2022).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대용량의 자료’라는 의미

로 모바일 기기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면

서 인간들이 남긴 흔적이 자료화되어 축적된 것을 

말한다(서종근, 2021). 빅데이터 시대는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하는 자료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텍스트 데이터(Text Data) 역시 그 비중

이 높아지고 있다(Chakraborty, 2014). 텍스트 데이

터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텍스트 데

이터는 추상적 개념을 다루고 각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텍

스트 데이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패턴을 분석

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는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기법이 개발되면서 복잡한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자료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Hearst, 1999; 서종근, 

2021). 

텍스트 마이닝의 다양한 기법 중 키워드(주제

어)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으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와 가중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Clifton et al., 

2004). 단어의 출현 빈도와 가중치는 TF(Term 

Frequency)와 TF-IDF(Term Frequency-In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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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Frequency)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TF는 특정 단어의 단순 출현 빈도를 의미한

다. TF가 높으면 그 만큼 중요도가 높은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특정 단어가 자주 언급

된다는 것은 그 만큼 해당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라

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때 전체 문서 집합에서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가

중치인 TF-IDF를 사용하게 된다. TF-IDF 값은 한 

문서에서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커지

고, 반대로 전체 문서에서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가 적을수록 TF-IDF값이 높아지게 된다(유주

영, 2022). 

본 연구에서는 TF-IDF 처리된 문서를 바탕으로 

문서에서 토픽(주제)을 도출해 내는 토픽 모델링을 

진행했다. 토픽 모델링 기법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

대한 문서의 집합에서 유사하게 범주화 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이다(Blei, 2012; 박

승정, 2017). 명확한 토픽으로 할당되지 않는 일종의 

노이즈 데이터들을 소수의 토픽에 부여함으로써 

나머지 다수 토픽을 군집화 해 해석 가능성을 높인

다(남춘호, 2016; DiMaggio et al., 2013; 김은혜･박
주호, 2022). 즉, 주제와 맥락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을 구분해 한 덩어리로 묶어 냄으로써 토픽

을 추출해 내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백수미･
문인호, 2021). 토픽 모델링 방법 중에서도 본 연구

에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을 채택하였으며 그 이유는 

LDA가 사회과학 연구에 적합한 토픽모델링 기법으

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DiMaggio et al., 2013). 

LDA는 주어진 문서 내 존재하는 단어들이 무리를 

이뤄 각각의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해 토픽을 

구분해 낸다. LDA에서 단어의 의미는 해당 단어 

단독이 아닌, 함께 사용하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LDA의 결과물 

역시 한 문서나 문단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의 동시 

출현 여부를 중요하게 다룬다. 또한 LDA는 하나의 

문서는 다양한 토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

나의 텍스트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사회과학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토픽 모델링은 문서들을 관통하는 특정 토픽, 

즉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문서들이 담고 있는 전반적

인 쟁점과 의견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안예지･김동일, 2020; 유주영, 2020)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표 1> TF, TF-IDF의 의미

구분 의미 설명

TF
(TermFrequency)

문서 내 특정 단어 단순 출현 빈도 문서 내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출현하는 지를 나타내는 단순 빈도

  TF-IDF
(TermFrequency-InverseDo

cumentFrequency)
문서 내 특정 단어 중요도 문서 내 특정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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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

여 2010년 창립 이래 2022년 현재까지 환자단체연

합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이슈들은 무엇이

었고 해당 이슈들을 미디어는 어떻게 보도기사를 

통해 의제화했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

는 것이다. 그 결과를 통해 국내 환자와 환자단체

가 직면한 핵심 의제들을 정량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함으로서 정부에게는 환자 관련 정책을 입안

하는데 중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의료인들

의 입장에서는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의 입장을 이

해해 이를 진료 현장에 적용함으로서 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환자와 환자단체에게는 자신들이 제기한 이슈가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의제화 되고 공공 의제화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서 환자단체가 환자들의 목

소리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전략

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자단체연합회가 창립 이후 2010

년 10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약 12년 여 동안 

배포한 보도자료와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사 검색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10대 일간지(경향, 국민, 동아, 문화, 조

선, 중앙, 서울, 세계, 한국, 한겨레)와 3대 공중파

(KBS, MBC, SBS) 방송에 보도된 관련기사들을 ‘환

자단체연합회’를 키워드로 추출해 내어 분석 대상

으로 삼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

는 해당 보도자료는 총 262건이었다. 먼저 환자단

체연합회가 미디어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보도자

료의 형식(홍보형, 정보제공형, 주장형)에 관계없

이 전체 보도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

유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연구라는 

점에서 보도자료의 형식에 관계없이 배포된 모든 

보도자료에 사용된 개별 단어와 문장이 모여 환자

단체연합회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봤

기 때문이다. 

빅카인즈를 통해 확보한 보도기사는 모두 210

건이었다. 빅카인즈는 경제지와 지방지 등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

루는 이슈가 편향될 수 있어 이번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경제지의 경우 환자단체연합

회와 관련된 이슈를 주로 경제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지방지 역시 해당 지역에 초점을 맞춘 기

사를 작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종합 일간지

와 공중파 TV 역시 이념적 편향 등의 가능성이 없

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

하면서도 종합지, 종합방송으로서 뉴스를 종합적

인 관점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10대 일간지와 3

대 공중파 TV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

터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다.

 [연구문제 1] 환자단체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요 키워드와 의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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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 환자단체연합회와 관련하여 미디어가 

보도한 보도기사의 주요 키워드와 의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와 미디어 보

도기사의 주요 키워드와 의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 기반의 머신러닝 및 데이

터 분석 도구 오렌지3(Orange3) 소프트웨어를 사

용해 핵심키워드 추출과 토픽 모델링 연구를 진행

했다. 오렌지3 소프트웨어는 머신 러닝, 텍스트 마

이닝, 데이터 시각화, 통계 분석 등이 가능한 데이

터 분석 도구로 코딩 없이 통계분석 및 시각화 작

업이 가능하다는 장점(Blondel, et al., 2008; 

Lambiotte, et al., 2008)이 선택에 고려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로 진행했다.

 [1단계]: 연구 자료 수집 -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 

및 13개 미디어 보도기사 수집

 [2단계]: 자료 데이터화 및 데이터 사전 처리 작업 

- 수집 자료 데이터화, 유의어 및 제외어 등 사전 

처리 작업

 [3단계]: 자료 분석 - 키워드 추출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4단계]: 토픽명 부여 및 결과 논의 - 분석 결과 및 

보도자료, 보도기사 원본 내용을 확인하며 토픽명  

부여 및 차이점 확인

가장 먼저 환자단체연합회 홈페이지(hppts:// 

www.koreapatient.com)에서 수집한 보도자료 원

문을 엑셀(Excel)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했다. 보도

기사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엑셀파일 원문을 

형식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해 활용했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오렌지3가 엑셀(xls) 파일과 

같은 문서를 인식하기 때문이다(Blondel, et al., 

2008; Lambiotte, et al., 2008). 

이어서 사전단계로 유의어와 제외어 등 불필요

한 단어를 선별하는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진행했

다. 데이터 클리닝 작업은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에서 중요한 단계로 수집된 자료를 더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하고, 분석에 적합하게 가공하

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자료에 대한 

마이닝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유의어 

선별 작업은 단어의 뜻은 같지만 사용 형태가 다른 

경우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게 하는 작업이다(백수

미･문인오, 2021). 예를 들어, ‘한국환자단체연합

회’를 ‘환자단체 연합회’처럼 띄어 쓰거나, ‘환자단

체연합’, ‘환연’ 등으로 다르게 기술한 경우 모두 

같은 의미이지만, 분석 프로그램 상에서는 각각 다

른 뜻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의미가 같고 형태가 

다른 단어들은 한 단어로 인식하도록 통일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외어 선별 작업도 진

행하였다. 제외어를 선별하는 사전 작업은 불필요

하게 많이 사용된 단어나 큰 의미가 없는 단어 등

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환

자’ 등과 같이 모든 보도자료와 보도기사에서 빠지

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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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렌지3 프로그램을 이용해 TF

(출현빈도), TF-IDF(중요도) 키워드를 추출한 후, 

추출한 TF-IDF를 기반으로 테마를 찾아내기 위해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는 먼저, 적정한 토픽 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하며, 토픽 수는 연구자가 사전에 지정해야 한

다. 토픽 수 지정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은 연구자

가 여러 개의 토픽 수를 지정하고 추출된 결과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는 방

법과 복잡도(Perplexity), 일관성(Coherence)과 같

은 확률 분포의 지수 값을 이용하여 토픽 수를 결

정하는 방법이 있다(DiMaggio et al., 2013; 박현정 

외, 2017; 이수상, 2016; 김은혜･박주호, 2022).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 토픽수

를 최종 결정했다.

LDA 분석은 단어와 문서 사이에 존재하는 토픽

이 단어와 문서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안예

지･김동일, 2020; 유주영, 2020), LDA분석 결과 자

체로 해당 토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판단하여 

토픽에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DiMaggio et al.,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특정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와 이를 포함하는 기사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토픽명을 부여하였으

며, 그 결과를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박사 1명, 석

사 과정생 1명, 커뮤니케이션 전공 석사 1명의 검

토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1.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 분석 결과

1.1 TF(출현빈도), TF-IDF(중요도) 키워드 분석 

환자단체연합회가 창립 이래 2010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배포한 보도자료는 총 262건이었

으며, 본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던 

<표 2> TF 기준 주요 키워드(보도자료)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환자단체연합회 925 11 cctv 487 21 유족 355

2 의사 794 12 개정안 487 22 대한의사협회 330

3 건강보험 706 13 의료기관 467 23 설치 312

4 의료인 674 14 피해자 450 24 환자안전법 293

5 의료사고 640 15 치료 445 25 약 284

6 국회 636 16 의료법 436 26 안전 280

7 수술실 625 17 의원 413 27 식약처 275

8 병원 551 18 수술 394 28 환자안전사고 267

9 환자단체 491 19 복지부 382 29 국민 266

10 정부 488 20 생명 357 30 전예강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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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21년 10년 동안 평균을 내면 매년 25.5

건으로, 이는 매달 약 2건(2.125건)을 배포한 셈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보도자료 262건을 대상

으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분석은 자료 속 문장을 문법적, 어휘적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로 분절해 이 중 

등장 빈도가 높은 순으로 집계한 것이다. 먼저, 특

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 

지를 나타내는 TF(Term Frequency)를 기준으로 높

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키워드 30개를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보도자료에서 1회 이상 출현한 키워

드는 6,354개였으며,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키워드

는 ‘환자단체연합회(925)’, ‘의사(794)’, ‘건강보험

(706)’, ‘의료인(674)’, ‘의료사고(640)’, ‘국회(636)’, 

‘수술실(625)’, ‘병원(551)’, ‘환자단체(491)’, ‘정부

(488)’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환자

단체연합회의 이슈가 주로 의사, 병원, 국회, 정부 

등과 같은 관계 공중과 밀접하게 연계되었다는 것

을 예측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의료사고 등과 관

련된 이슈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자주 문제 제기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F는 값이 높을수록 중요할 수 있지만, 그만큼 상투적

으로 흔하게 등장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서 

집합에서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나타내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를 알아보았다. TF-IDF 기준 상위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TF-IDF 분석은 TF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표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실’, ‘건강보험’, ‘CCTV’, ‘전

예강’, ‘사망아’, ‘넥시아’, ‘의료사고’, ‘환자안전사

고’, ‘환자 안전법’ 등의 키워드가 수위를 차지했다. 

TF와는 달리 새롭게 10위 권 내에 언급된 키워드는 

‘CCTV’, ‘전예강’, ‘사망아’, ‘넥시아’, ‘환자안전사고’, 

‘환자안전법’ 등 6개에 달했다. TF에서 7위를 기록

했던 ‘수술실’이 1위로 올라서고, 11위에 위치했던 

‘CCTV’가 3위로 올라서면서 환자단체연합회가 보

도자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이슈를 

<표 3> TF-IDF 기준 주요 키워드(보도자료)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수술실 3.516221235 11 식약처 2.054550811 21 수혈 1.812247535

2 건강보험 2.939890949 12 개정안 2.049185189 22 병원 1.806132369

3 cctv 2.901574474 13 루타테라 2.047205595 23 의료기관 1.789565946

4 의료인 2.865779076 14 설치 2.021025839 24 수술 1.76532354

5 전예강 2.838459995 15 유족 1.974817088 25 김재윤 1.730436031

6 사망아 2.635399689 16 의사 1.964888095 26 대한의사협회 1.680528778

7 넥시아 2.461043188 17 피해자 1.953768959 27 환자단체연합회 1.527118747

8 의료사고 2.452510076 18 의료법 1.933086305 28 대리수술 1.505905735

9 환자안전사고 2.435906908 19 면허 1.894744575 29 유령수술 1.498222543

10 환자안전법 2.130157929 20 의원 1.831111568 30 국회 1.4868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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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F에서 30위에 있던 의료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인 ‘전예강’, 그리고 ‘사망아’, ‘의료사고’, ‘환자

안전사고’, ‘환자안전법’ 등이 10위 권 내에 위치하

면서 창립 이후 12년 동안 의료사고와 관련된 이슈

는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 전체에서 매우 중요

하게 다루어졌으며, 이는 전예강과 같은 어린이 환

자의 사망이 계기가 되거나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2 토픽모델링 분석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서 추출한 TF-IDF 

(문서 내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문서들을 

관통하는 특정 의제를 분석해 내기 위해 토픽모델링

을 진행했다(안예지･김동일, 2020; 유주영, 2020).

주제 일관성(Topic Coherence)과 혼잡도(Log 

Complexity) 값을 고려해 처음에는 토픽을 9개로 

설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쓰인 단어의 빈도와 토

픽 내에서 쓰인 단어의 빈도 사이에 차이가 컸고, 

토픽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이에 추출되는 토픽과 

<그림 1> 워드 클라우드(좌: TF, 우: TF-IDF)

<그래프 1> 토픽 모델링 일관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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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의 개수를 달리 설정하여 분석을 반복한 결

과 4개의 토픽으로 설정하였을 때 키워드의 중복 

정도가 낮으며, 분석된 주제 간의 배타성이 가장 

잘 확보되었다. 또한 <그래프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토픽 개수에 따른 일관성 지수 역시 

4개의 토픽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토픽과 각각의 토픽을 해석

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가 20개씩 추출되도록 설정

하였다. 아래 <그래프 2>의 토픽모델링 결과에서 

회색의 막대그래프는 일반적으로 키워드가 쓰인 

정도이며, 빨간색은 해당 토픽 내에서 키워드가 쓰

인 빈도를 나타낸다.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서 추출한 4개의 

토픽은 <Topic 1: 환자 주권과 생명의 중요성>, 

<Topic 2: 건강보험 급여화와 환자 피해 최소화>, 

<Topic 3: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Topic 4: 

의료사고 예방>으로 테마를 각각 명명하였다. 

<Topic 1: 환자 주권과 생명의 중요성>의 주요

한 키워드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넥시아’와 넥시

아의 개발자인 ‘최원철’은 효능 검증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한방항암제 넥시아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넥시아의 효능 검증에 미온

적인 개발자, 병원, 정부당국을 대신해 환자단체연

합회 스스로가 자체적인 검증을 벌이는 등 크게 

이슈가 된 바 있다. 안전성 및 허가 이슈가 있었던 

코오롱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와 관련

된 키워드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키워드 ‘처방전’ 

  

<그래프 2> 토픽 모델링 결과(좌에서 우로 토픽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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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약국 제출용 외에 환자 

보관용 추가 처방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연명의료’, ‘연명치료’, ‘연명의료결정법’ 

등에서도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

는 연명의료 제도를 통해 환자들의 자기 선택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이들 키워드들은 공

통적으로 환자의 알권리와 환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자 주권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

울러 ‘넥시아’는 물론이고 ‘말기’, ‘암환자’, ‘면역항

암제’, ‘올리타(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신약’ 등의 키워드들이나, 

‘(의료계)파업’ 등의 키워들을 통해 말기 암환자 등 

환자들의 생명이 제약사나 의료계의 이익과 타협

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pic 2: 건강보험 급여화 및 환자 피해 최소

화>에서는 특히 건강보험 적용, 피해 보상, 환자 

부담 가중 등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키워

드들이 많았다. ‘루타테라’, ‘키투루다’, ‘비급여’, ‘허

가’, ‘급여’, ‘치료’, ‘약값’, ‘의료비’ 등의 키워드들은 

건강보험 급여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특

히 해당 토픽의 모든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출

현한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인 ‘루타테라’는 높은 

약값으로 해외 원정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

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건강보험 등재에 대

해 환자단체연합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

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나의원’, ‘집단감염’ 

등의 키워드 역시 1회용 주사기를 반복 사용해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에 처한 환자들의 피해보상과 

C형 간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까지 이슈

가 확산된 바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피해, ‘(연예인)의료광고’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주장 등 Topic 2는 환자들을 위한 올바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 제도적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Topic 3: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서 수술

실 CCTV 설치는 ‘유령수술’, ‘대리수술’, ‘무자격자’ 

수술로 인해 의료사고가 빈번이 발생해 문제가 됐

던 이슈이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의료사고’, ‘(의

사)면허’ 등의 키워드와 유족, 의료사고의 희생자

인 ‘김재윤’ 어린이의 이름이 키워드에 포함되면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주요

한 토픽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

다. 여기에 더해 ‘환자안전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자단체연합회가 수술

실 CCTV설치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Topic 4: 의료사고 예방>은 ‘사망

아’, ‘사망인’, ‘전예강’, ‘종현’ 등 의료사고 희생자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다수 출현했다. 특히 환자안전

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예강이 종현이 등 

어린이 피해자들이 집중 등장했다. 또한 ‘요추천

자’, ‘빈크리스틴’ 등 의료사고의 원인이 키워드에 

언급되어 있었으며, 신의료기술이지만 안전성 논

란이 컸던 ‘카바수술’이나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리

콜’ 등의 주제어로 인해 Topic 4가 의료사고의 예방

과 관련된 토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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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4개 그룹의 토픽은 명확히 서로 다른 토픽

으로 구분되었지만, 해당 토픽들 사이에서 공유하

는 키워드를 함께 갖고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Topic 2의 주요한 키워드이기도 하지

만, Topic 1의 키워드이기도 했다. 또한, 4개 토픽 

모두 환자안전, 의료사고 등과 연관된 키워드들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는 

전체적으로 환자단체연합회의 중요한 토픽이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와 <그래프 3>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4개의 토픽 중 <Topic 3: 수술실 CCTV 설치 법제

화>가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서 가장 활발히 

제기한 주제였으며, 그 다음은 <Topic 4: 의료사고 

예방>이었다. 이어 <Topic 1: 환자 주권과 생명의 

중요성>과 <Topic 2: 건강보험 급여화 및 환자 피

해 최소화>는 거의 동일했다. <Topic 1: 환자 주권

과 생명의 중요성>은 2010년 처음 제기된 이후 지

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최근 2020년 대 들어서 줄어

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Topic 2: 건강보험 급여화 

및 환자 피해 최소화>의 경우 2014년, 2018년, 2020

년, 2021년에 특징적으로 관련 이슈가 두드러진 것

으로 봐서 건강보험 급여화 이슈가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opic 

3: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는 2013년부터 꾸준

히 제기되어온 이슈였으며, 특히 2018년 이후 최근

(2020년)에 관련 이슈에 대한 보도자료가 증가했

<표 4> 토픽별 연도별 보도자료 배포 분포

토픽/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합계

Topic 1 1 2 5 8 5 9 8 6 7 5 2 58

Topic 2 1 4 9 1 11 2 6 2 5 8 3 52

Topic 3 5 8 10 6 13 18 9 19 3 91

Topic 4 11 7 6 4 5 5 8 4 2 9 61

총합계 1 0 14 21 31 20 31 15 33 31 21 38 6 262

<그래프 3> 토픽별 연도별 보도자료 배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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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Topic 4: 의료사

고 예방>과 관련된 주제는 거의 매해 변화 없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다시 말해 의료사고 이슈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지속적이고, 중요한 이슈였다

고 볼 수 있다.

2. 미디어 보도기사 분석 결과

2.1 TF(출현빈도), TF-IDF(중요도) 키워드 분석 

2010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빅카인즈 기사 검색 서비스에서 ‘환자단체연

합회’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210건의 보도기사

가 검색되었다. 먼저, TF를 기준으로 높은 출현 빈도

를 보이는 키워드 50개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보도기사에서 1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6,938개였으며,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키워드는 ‘병

원(480)’, ‘의사(468)’, ‘건강보험(323)’, ‘정부(303)’, 

‘수술(298)’, ‘수술실(288)’, ‘환자단체연합회(273)’, 

‘CCTV(268)’, ‘복지부(263)’, ‘약(203)’ 등이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와 비교했을 경우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지만 대부분의 키워드가 동

일하게 1-10위 내에 위치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보도자료에는 6위에 해당하던 ‘국회’가 보도기사에

서는 18위로 내려갔고, ‘의료사고’ 역시 5위에서 20

위로 내려앉았다. 대신 ‘복지부’(19위 → 9위), 

‘CCTV’(11위 → 8위) 등이 10위에 올라섰고, ‘약’이

나 ‘수술’과 같은 키워드가 새로 등장했다. 이는 환

자단체연합회의 경우 국회를 통한 법제화의 필요

성을 주장하거나, 의료사고와 관련된 이슈를 중점

적으로 제기한 데 비해 미디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다뤘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F-IDF 보도기사 

분석에서는 ‘CCTV’, ‘수술실’, ‘건강보험’, ‘의료진’ 

등의 키워드들의 경우 보도자료와 크게 변화가 없

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8위에 올라있던 ‘의료

사고’는 보도기사에서는 13위로 내려갔고, 다섯 번

째에 위치해 있던 피해 어린이 ‘전예강’은 31위로 

변동했다. 특히 보도자료에서 6번째로 중요한 키

<표 5> TF 기준 핵심 키워드(보도기사)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병원 480 11 치료 190 21 의원 129

2 의사 468 12 의료진 174 22 의료 125

3 건강보험 323 13 안기종 169 23 의료계 123

4 정부 303 14 진료 160 24 설치 123

5 수술 298 15 문제 160 25 법안 116

6 수술실 288 16 의료기관 158 26 비급여 110

7 환자단체연합회 273 17 대한의사협회 146 27 교수 107

8 cctv 268 18 국회 140 28 서울 104

9 복지부 263 19 부담 139 29 감염 103

10 약 203 20 의료사고 132 30 사고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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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로 분류됐던 ‘사망아’의 경우 보도기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7위에 있던 ‘넥시아’는 122

위로, ‘환자안전법’(10위)은 237위로 큰 폭으로 하

락해 ‘전예강’, ‘넥시아’, ‘환자안전법’ 등 특정 이슈

를 명확히 지칭하던 키워드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

었다. 대신 ‘비급여’, ‘병원’, ‘약’, ‘감염’, ‘의료진’과 

같은 일반적 주제어들이 10위권 안에 등장하는 특

징을 보였다. 

이는 보도자료의 경우 환자단체연합회가 해결

해야 할 특정 이슈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데 비해, 

미디어는 특정 이슈에 집중하기 보다는 좀 더 포괄

적으로 관련 이슈에 접근하거나, 보다 중립적인 입

장에서 보도기사를 작성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2 토픽모델링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토픽모델링에서 토픽의 

개수를 선택할 때 혼잡도와 일관성 지수를 참고했

다. 특히 토픽 개수에 따른 일관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8개의 토픽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4개-11개 토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의 목적이 보도자료와 보도기사의 차이를 비교 분

<표 6> TF-IDF 기준 핵심 키워드(보도기사)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cctv 2.215708655 11 설치 1.049459118 21 의료비 0.904819656

2 수술실 1.99582249 12 대한의사협회 1.026106438 22 치료 0.896075018

3 건강보험 1.851824837 13 의료사고 1.011646688 23 복지부 0.880068924

4 의사 1.566054208 14 법안 1.005745965 24 국회 0.869370842

5 수술 1.3518676 15 정부 0.972887833 25 부담 0.86316105

6 비급여 1.25854067 16 보장 0.942963419 26 존엄사 0.809237189

7 병원 1.222681544 17 진료 0.941892317 27 피해자 0.801688518

8 약 1.163840378 18 급여 0.9242006 28 의료계 0.795472326

9 감염 1.106546205 19 의료기관 0.905846205 29 항생제 0.775660058

10 의료진 1.051929501 20 킴리아 0.905328724 30 사고 0.766574016

<그림 2> 워드 클라우드(좌 t: TF, 우: 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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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이라는 점과 앞에서 분석한 보도자료가 

4개의 토픽을 설정한 점, 그리고 보도기사의 경우 

4-11개 토픽 사이 토픽의 일관성에서 큰 차이가 없

었다는 점에서 보도기사 분석을 위한 토픽 수 역시 

4개로 정하고, 각각의 토픽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를 20개씩 추출되도록 설정했다. 

미디어의 보도기사에서 추출한 4개의 토픽은 

<Topic 1: 병원의 잘못된 의료 관행>, <Topic 2: 

환자 중심성>, <Topic 3: 환자의 치료 접근권>, 

<Topic 4: 환자의 인권과 생명의 중요성>으로 토픽

명을 부여했다. 

<Topic 1: 병원의 잘못된 의료관행>에 해당하는 

키워드들 대부분은 ‘이대목동병원’, ‘안성병원’, ‘밀

양세종병원’ 등 병원의 이름 및 병원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환아 사

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명 이외에 ‘중환자실’, ‘감염’, 

‘항생제’, ‘주사기’, ‘영양제(허위청구)’ 등의 키워드

가 함께 출현한 것을 관련 보도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밀양세종병원’은 환자를 신체

보호대로 결박해 화재 시 참변을 당한 사건과 관련

해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이슈와 연관이 

있었다. 

또한 병원명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

사기’, ‘재사용’의 키워드를 통해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Topic 1에 자주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넥시아’ 역시, 해당 키워드가 환자단

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서 한방암치료제 효능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는 다르

게, Topic 1 보도기사에서는 넥시아의 개발자가 속

해 있는 단국대병원이 함께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 역시 병원과의 연관성에 포함되

는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환자

가 병원과 대립하는 이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안성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수

술실 CCTV설치를 실행한 병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유령수술, 대리수술, 무자격수술 

<그래프 4> 토픽 모델링 일관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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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계의 부정적인 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병원의 잘못된 의료관행

과 연관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Topic 2: 환자 중심성>에서는 환자 중심 안전

문화, 환자중심 연구, 환자중심 치료환경, 환자중

심 정책과 제도 등 다양한 주제에서 환자 중심성을 

다루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라는 키워드

는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한 결과 환자중심 의료 

연구 사업에서 당뇨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환자단체의 연구가 배제되면서 발생한 ‘환자가 빠

진 환자중심 의료연구’ 논란과 연관된 주제로 파악

되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비급여’, ‘급여’, 

‘국고’, ‘보장’, ‘백신’, ‘킴리아(백혈병치료제)’, ‘접

종’, ‘집단휴진’ 등은 환자중심의 치료 환경을, ‘전예

강’, ‘사과법’ 등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법의 제정과 관련된 것으로 환자중심의 안전 문화

와 관련된 키워드들이었다. ‘대통령’은 대선과 관

련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환자중심의 정책에 대해 

호소한 보도기사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pic 3: 환자의 치료 접근권>은 환자들의 해

외 원정 치료를 야기했던 노바티스의 방사선 치료

제 ‘로테슈’, 폐암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국내 철

수 등의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들로 환자들의 의약

품 접근권과 치료 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었다. 토

<그래프 5> 토픽 모델링 결과(좌에서 우로 토픽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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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내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난 ‘제네

릭’, 그리고 ‘신약’, ‘동등성’ 등의 키워드는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

근권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었으

며, ‘간병인’, ‘간병비’ 등은 병원 입원 치료 시 간병

의 문제점 개선을, ‘가루약’은 일부 약국에서 가루

약 조제를 기피함으로 인해 환자들이 의약품 접근

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관련기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키워드 ‘레지던트’는 2020년 전

공의(인턴, 레지던트)파업과 관련해 환자들의 치

료받을 권리가 논의된 것을 근거로 Topic 3을 <환

자의 치료 접근권>으로 분류하였다. 

<Topic 4: 환자의 인권과 생명의 중요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인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과 의사들의 인권과 관련해

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 중 하나였다. 환자단체

연합회의 보도자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무자

격, 유령수술 및 법제화와 관련된 키워드들과 함께 

출현함으로 해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Topic 

3)’로 분류된 것과는 달리, 미디어 보도기사에서는 

‘존엄사’, ‘안락사’, ‘호스피스’ 등 환자의 인권과 관

련된 키워드들과 함께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도기사에서의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의 안전과 인권 침해와 관련된 목적이 더 강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존엄사’, ‘호스피스’, ‘안

락사’ 등의 키워드는 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생

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리피오돌’(간암치료제)의 경우에는 제약사

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약가협상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며, ‘닥터헬기’의 도입으로 공공의료의 강화

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

된 키워드라는 점에서 Topic 4를 <환자의 인권과 

생명의 중요성>으로 분류했다. 

미디어 보도기사는 4개의 토픽을 비교적 큰 편

차 없이 골고루 다뤘지만, 그 중 <Topic 4: 환자의 

인권과 생명의 중요성>을 다른 토픽보다 좀 더 많

이 다뤘다. Topic 1, 2, 3은 그 편차가 거의 없었다. 

시기별로는 <Topic 1: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 관행>

의 경우 2011년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봐서 초기부터 병원과의 대립이 

불가피했음을 알 수 있다. <Topic 2: 환자 중심성>

의 경우 미디어에서 꾸준하게 다루었지만 2013년 

2014년에 증가했다가, 특히 2017년 이후 주요 이슈

로 급부상해 지속됐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 

환자들의 죽음과 관련해 환자안전법이 이슈가 됐

<표 7> 토픽별 연도별 보도기사 배포 분포

토픽/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합계

Topic 1 2 2 2 1 4 8 5 10 8 3 7 52

Topic 2 1 3 1 3 3 2 1 7 7 7 7 5 2 49

Topic 3 2 4 1 6 3 8 6 9 6 1 1 47

Topic 4 4 3 4 7 2 4 8 8 3 18 1 62

총합계 3 13 4 14 11 21 11 22 34 29 14 31 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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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Topic 3: 환자의 

치료 접근권>의 경우 환자단체연합회 창립 이래 

주요한 주제였지만 2020년 이후에는 해당 주제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Topic 4: 환자의 

인권과 생명의 중요성>은 반대로 2021년 이후 크

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2021년 사회

적으로 연명의료법이 본격 논의되면서 언급이 늘

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논의 및 시사점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와 미디어의 보도

기사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 세 가지 정도

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환자단체연합회가 ‘법

제화’를 목표로 관련 이슈들을 의제화하려 노력한 

것과는 달리 미디어는 법제화 보도에 대해서 환자

단체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환

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

제화 하려 했지만, 미디어는 중립적으로 해당 이슈

들을 바라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환자단체

연합회는 직면한 이슈 해결에 보다 집중한 것에 

비해, 미디어는 개별 이슈를 통해 보다 거시적 방

향성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 등이다.

1. 환자단체, 제도적 정착을 위한 법제화 목표

환자단체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키워드 

출현 빈도(TF) 분석에서 ‘환자단체’, ‘환자단체연합

회’와 같은 환자단체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키워드

를 제외한 상태에서 10위 권 내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키워드는 ‘의사(2위)/의료인(4위)’, ‘건강보

험(3위)’, ‘의료사고(5위)’, ‘국회(6위)’, ‘수술실(7

위)’, ‘병원(8위)’, ‘정부(10위)’ 등이었다. 이를 통해 

환자단체연합회는 건강보험, 의료사고,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의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이들 

논의에 의사, 병원, 국회, 정부 등의 관계 공중들

(Stakeholders)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그래픽 6> 토픽별 연도별 보도기사 게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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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서 ‘국회(6

위)’, ‘개정안(12위)’, ‘의료법(16위)’, ‘환자안전법(24

위)’ 등의 키워드의 빈도가 높았다는 것은 환자단

체연합회가 자신들의 호소가 단순히 일회성 주장

에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제화’로 연결 시켜 사회적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TF-IDF 분석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에서도 

‘환자안전법(10위)’, ‘개정안(12위)’, ‘의료법(18위)’, 

‘국회(30위)’ 등 ‘환자안전법’과 ‘국회’의 순서만 바

뀌었을 뿐 이 같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미디어의 보도기사에서는 법제화와 연관

되어 있는 단순 언급 키워드(TF)들 중 ‘국회(18위)’

가 가장 많이 출현하기는 했지만, 이는 환자단체연

합회의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6위에 올라 있었던 

것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법안(25위)’, ‘개정안(32위)’ 등의 키워드 정도가 법

제화와 관련해 50위 내에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미

디어의 보도기사에 대한 TF-IDF 분석에서도 ‘법안

(14위)’과 ‘국회(24위)’, ‘개정안(32위)’ 등의 법제화

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중요하게 출현했지만, 환자

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서 ‘환자안전법(10위)’, ‘개

정안(12위)’, ‘의료법(18위)’ 등 법제화 관련 키워드

가 대부분 20위 권 내에 위치했던 것과는 격차가 

있었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서도 이 

같은 경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서 추출한 4

개의 토픽에 <Topic 3: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와 같이 법제화와 관련된 토픽이 포함된 것과는 

달리, 미디어의 보도기사에는 법제화와 관련된 토

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희

망과는 달리 미디어가 관련 제도의 법제화와 관련

된 보도에 환자단체연합회만큼 적극적이지 않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단체연

합회가 법제화를 주요한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미

디어는 세부적 해법의 제시보다는 포괄적이고 거

시적 관점에서 관련 이슈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 

시키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도자료의 의도가 보도기사에 정확히 반영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미디어, 의료사고에 대한 중립적 태도

법제화를 둘러싼 차이 외에도 ‘의료사고’에 있어

서도 환자단체연합회와 미디어는 서로 다른 태도

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

에 언급된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TF)에서 ‘의료사

고’는 5번째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였다. ‘의료사고’ 

키워드 외에 10위 권 밖에서도 ‘피해자’(14위), ‘유

족’(21위), ‘안전’(26위), ‘환자안전사고’(28위), ‘전

예강’(30위) 등 의료사고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 역시 높은 빈도를 보였다. TF-IDF 분석에

서도 ‘의료사고’ 키워드는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

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다. 특히 ‘의료사고’라는 직

접적 키워드를 제외하고도, 10위 권 내에 위치한 

키워드들(수술실, CCTV, 전예강, 사망아, 넥시아, 

환자안전사고, 환자안전법) 거의 대부분이 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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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키워드들이라

는 점은 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와 관련된 이

슈를 집중적으로 의제화 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미디어 보도기사의 키워드 언급량(TF) 

분석에서는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서 5위로 

나타났던 ‘의료사고’ 키워드가 20위로 큰 하락을 

보였다. ‘감염’(29위), ‘사고’(30위), ‘피해’(31위), ‘피

해자’(33위) 등 연관 키워드들이 있기는 했지만 출

현 빈도가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보다는 높

지 않았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서 30

위를 기록한 의료사고의 피해자였던 ‘전예강’ 어린

이의 이름과 ‘사망아’ 키워드 역시 미디어 보도기사

에서는 50위권 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대신 

미디어의 보도자료에 출현한 키워드(TF)들은 ‘병

원(8위→1위)’, ‘정부(10위→4위)’, ‘수술(18위→5

위)’, ‘복지부(19위→9위)’, ‘약(25위→10위)’ 등 일반

적이고 중립적인 단어가 10위권 내로 새로 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디어의 보도기사에 ‘병원’

이라는 키워드와 ‘복지부’라는 키워드가 10위권 내

로 진입한 것으로 봤을 때 미디어는 환자단체연합

회와 병원 사이의 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였을 가능

성이 있으며, 환자단체연합회가 법제화를 위해 ‘국

회’라는 기관에 주목했던 것과는 달리 미디어의 경

우 국회 대신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 역할을 

하는 ‘복지부’와 연결 시켜 환자관련 의제를 다루었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도 환자단체연합회

와 미디어 사이의 이 같은 차이는 유사하게 나타났

다.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 <Topic 4: 의료

사고 예방>이라는 토픽이 추출된 것과는 달리, 미

디어의 토픽에서는 ‘의료사고’로 분류된 토픽이 존

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의료사고와 같은 병원과 환자 간 양측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미디어가 자주 기사화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자제

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의료사고에 

대한 토픽을 외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보도자료에

서 보다는 그 빈도가 하락했지만 ‘의료사고’(20위), 

‘감염’(29위), ‘사고’(30위), ‘피해’(31위), ‘피해자’(33

위) 등 의료사고 관련 키워드 순위가 여전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1위), ‘수술’(5위) 

등의 키워드 역시 직간접적으로 의료사고와 연관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

사고에 대한 미디어의 중립적 태도, 병원과 환자와

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미디어의 성향을 고려해 

보도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의제 접근 및 기술 방식의 차이

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환자단체연합회의 보

도자료에서 추출한 키워드들 중 ‘법제화’와 연관된 

키워드들은 환자단체연합회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의료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 역시 환자단체연

합회가 ‘의료사고’와 관련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의료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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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 이슈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토픽모델링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Topic 1: 환자 주권과 생명의 중요성>, 

<Topic 2: 건강보험 급여화와 환자피해 최소화>, 

<Topic 3: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Topic 4: 

의료사고 예방> 등 4개의 토픽은 <Topic 1: 환자주

권과 생명의 중요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체적

이고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반면 미디어의 보도기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빈도 분석에서 ‘병원’, ‘정부’, ‘수술’, ‘약’ 등 구체적 

이슈를 지칭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키워드가 자주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픽모델링 기법

을 활용해 미디어의 보도기사에서 추출한 4개의 

토픽 역시 <Topic 1: 병원의 잘못된 의료 관행>, 

<Topic 2: 환자 중심성>, <Topic 3: 환자 치료 접근

권>, <Topic 4: 환자의 인권과 생명의 중요성> 등

으로, <Topic 1: 병원의 잘못된 의료 관행>을 제외

하고 나머지 3개 토픽의 경우 세부적이고 실천 지

향적 테마보다는 인권, 권리, 생명, 환자 중심성 

등 포괄적, 개념적인 테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환자단체연합회의 경우 해결이 필

요한 직면한 이슈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

다면, 미디어는 개별 이슈의 해결에 집중하기 보다

는 개선되어야 할 거시적 방향성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환자단체연합회와 미디어가 서

로 다른 토픽을 다루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환자단

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도 미디어의 보도기사가 

다뤘던 거시적 의제인 ‘환자 중심성’, ‘환자치료 접

근권’, ‘환자의 인권과 생명’이라는 테마 역시 담겨

있었을 것이다. 다만,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

에는 이런 거시적 의제보다는 실천적이고 현실적 

의제가 더 부각되도록 내용이 기술되었을 것이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미디어의 이러한 보도 성향

을 이해하고, 보도자료 소제를 선정하고 작성하기 

전에 거시적인 의제까지 염두에 둔 기획을 진행한

다면, 미디어에 중요한 의제로 인식되어 보도기사

로 선택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역시 환자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이 환자들의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의 시급한 해결에 있기도 하

지만, 그 해법이 일회성에 그치기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 시키는 것이라는 점

을 인식한다면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도기사에 반

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시장에

서 환자와 의사는 서로 공생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주권 시대를 맞아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의료 서

비스 발전의 시작이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는 환자단체를 서로 대

립하는 적대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의료계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환자단체

에도 해당하는 자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정부 관련 부처에게 있어 환자와 미디어의 의제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정책 수요를 올바르

게 파악해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며, 국회는 환자단체가 의료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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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어려움을 입법화함으로서 환자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본 연구는 분석 대상 미디어를 13개 일간지 및 

공중파 방송으로 한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환자

단체연합회가 미디어에 배포한 보도자료 262건에 

대해 13개 미디어에서 보도한 보도량이 210건이라

는 것은 종합지와 공중파 TV의 영향력과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보도량은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합지와 공중파 TV의 

한정된 공간과 시간 때문일 수도 있지만, 환자 관

련 이슈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거

나, 대중적이기 보다는 특수한 지식의 영역에 속하

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연구에는 

환자 관련 이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심을 갖고 

있는 의학 전문 미디어를 포함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가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 검색 

프로그램에서 ‘환자단체연합회’를 키워드로 검색

해 관련 기사를 추출해 낸 것이어서, 환자와 관련

된 미디어의 모든 보도를 포함했다고 하기는 어렵

다. 미디어는 환자단체연합회가 제기한 이슈 외에

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환자 관련 이슈를 의제화 

했을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환자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보도자료화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가 환자와 관련된 모

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가 국내 유일의 환자단체 

연합체로 오랜 기간 환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

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입장과 주

장을 개진해왔다는 점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

을 수 있지만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한 텍

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LDA은 뚜렷한 분석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LDA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은 문장의 

주술관계나 형용사, 부사와 같은 난해한 키워드 분

석보다는 명사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보도자료와 

보도기사의 감성까지 잡아 낼 수 없는 기술적 한계

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박승정 등,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내용분석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

하고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해 내고 있다는 점에

서 여전히 의미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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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 patient rights movement, which began in the 2000s, is accelerating further with the 

formation of a large coalition in 2010 of patient groups called the Korea Alliance of Patient 

Organization. As a result, the organization’s media activities, such as distribution of press releases, 

and the coverage of those activities by the media now play an important role in informing our 

society of the various issues affecting patients. However, the intent of those press releases and contents 

of media articles covering them are bound to differ in that the media selects only specific issues 

they want to cover from the content provided in the press releases. Therefore, in this study, 262 

press releases distributed over the 12 year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Korea Alliance of Patient 

Organization and 210 press articles published by 13 media were analyzed to determine differences. 

To this end, this study employed the Topic Modeling technique, a big data research method and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their purpose, attitude and approach. This study suggest patient 

organizations’ media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help the public to better understand patients, 

patient groups, and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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